
1. 서론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직장생활과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이직과 퇴사가 큰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특히 1~3년의 근무경력이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퇴사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1]. 특히 최근 대학을 졸업한 신입 간호사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직을 쉽게 하

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간호사의 핵심역량으로 끈기가 

요구되고 있다[2]. 개인의 목표를 향한 노력을 지속적으

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인 그릿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이라

는 것이 밝혀지면서 심리학, 교육계, 의료계, 일반인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3]. 

그릿은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역경과 실패

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고 과제를 꾸준히 계속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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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즉, 장기적인 목표를 위하여 참고 견디는 것

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반응을 바꾸고 

과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인지와 정서 및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3]. 이렇듯 그릿은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목적성을 가지며 일에서의 의

미를 찾으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릿은 목표를 성취

함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인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4]. 

선행연구에 의하면, 그릿이 높은 교사는 근무환경이 열

악하거나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는 상황을 오히려 성장

의 기회로 삼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끊

임없이 노력하지만, 그릿이 낮은 교사는 닥쳐온 시련에 

좌절하고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견디지 못한다고 하

였다[5]. 또한 간호사의 그릿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자신의 업무를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지향해 나가도

록 도전하는 힘이며[6],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

다[7]. 이러한 그릿은 현재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전문 직업인이라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점에서 그릿이 중요하다[7]. 그렇기 때문

에 치과위생사들의 그릿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지원에 대한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자신이 속

한 조직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소속감이 높아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8]. 또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으로는 업무와 관련되는 스트레

스에 대항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9]. 선

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치과위생사들의 직무만족도

가 낮아지는 것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10], 

치과위생사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

다고 하였다[11]. 이렇듯 직무의 특성상 다양한 대상과 

만나 관계를 맺어야 하는 치과위생사에게 사회적 지지

는 주요 자원이 될 수 있기에 치과위생사가 스스로 지

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해 타인

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며[12], 그릿의 관련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확인된 바 있다[13]. 

소진은 조직의 구성원이 기대하던 보상을 받지 못하

는 원인과 생활방식 그리고 인간관계 등에 과몰입함으

로 발생되는 피로감이다[14].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

료 환경에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매우 크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소진의 정도가 높다[15]. 특히 열악한 근무환

경과 노동 강도 등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직업수명은 짧

아지고, 직업의 전문성, 직업의 만족도 역시 낮아져 직

무적인 소진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로 이직이 

잦아지거나 다른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휴직을 선택하

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16]. 선행연구[17]에서 간호

사가 경험하는 소진이 그릿의 영향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확인된 바 있어, 소진이 치과위생사들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릿은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경험하는 신체적․정신

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강조

하고 있어[18], 그릿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의 그릿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여러 개의 독립변수 중 하나로 살펴본 연구 한

편만을 찾을 수 있었다[19]. 치과위생사는 급변하는 임

상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열정과 끈

기를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야 하므로 그릿

의 영향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

생사들의 그릿, 사회적 지지, 소진을 살펴보고, 치과위

생사의 사회적 지지와 소진이 그릿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치과

위생사의 직업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 자료 뿐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인적 자원 관리의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5월 한 달 동안 서울, 경기, 전북 

지역 소재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를 대상으로 편의 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

다. 설문지와 온라인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회수

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 작성에 참여한 경우에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였다. 표본의 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

[17]를 참고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15,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인 12개를 기준으로 할 때 

필요한 표본의 수는 184명이었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248개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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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최종 연구대상자이다.

2.2 연구도구

2.2.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근무경력, 결혼

상태, 최종학력, 급여수준, 근무강도, 거주지역, 취미생

활 유무, 휴식공간 유무 등 총 9개 문항을 통해 조사하

였다. 

2.2.2 그릿

Lee와 Kwon[2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그릿을 

측정하였다. 총 12문항으로 끈기의 의미를 갖는 노력의 

꾸준함(8문항)과 열정의 의미를 갖는 관심의 지속성(4

문항)의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

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

수록 치과위생사의 그릿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릿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83이었고, 노

력의 꾸준함은 Cronbach's Alpha= .682, 관심의 지

속성 Cronbach's Alpha= .637이었다.

2.2.3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측정된 사회적 지지는 총 24개 문항으

로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가족 및 친구의 지지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House 등[21]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Jeong[22]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

적 지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5이었고,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상사의 지지 .908,  

동료의 지지 .895, 가족 및 친구의 지지 .890이었다.

2.2.4 소진

본 연구에서 소진은 Pines 등[23]이 개발한 측정도구

를 Peek[2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신체적 소진

(6문항), 정서적 소진(7문항), 정신적 소진(7문항)의 3개

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값은 .916이었

고,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신체적 소진 

.809, 정서적 소진 .860, 정신적 소진 .764이었다. 

2.3 분석방법

SPSS version 19.0 (SPSS Inc., Chicago, IL, 

USA)으로 연구대상자의 그릿과 사회적 지지, 소진을 

기술통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그릿과 사

회적 지지, 소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해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Ducan을 이용하였다. 치과위

생사 그릿의 영향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이용하였다. 분석시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은 공

차(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그릿, 사회적 지지, 소진의 기술통계 

Table 1은 각 변수의 기술통계의 결과이다. 그릿은 

5점을 기준으로 평균 3.43점이었고, 하위요인인 노력

의 꾸준함은 3.29점, 관심의 지속성은 3.51점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3.69점을 보였고, 하위요인인 상사

의 지지는 3.51점, 동료의 지지는 3.30점, 가족 및 친구

의 지지는 3.79점이었다. 소진은 2.92점이었고, 하위요

인인 신체적 소진은 3.64점, 정서적 소진은 2.62점, 정

신적 소진은 2.58점이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N=234)

3.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그릿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그릿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령이 31세 이상일 경우(p=.016), 

기혼자인 경우(p=.013), 학력이 높을수록(p=.022), 인

Variables Mean SD

Grit

Perseverance 3.29 0.44

Passion 3.51 0.49

Subtotal 3.43 0.47

Social 

support

Supervisor support 3.51 0.78

Peer support 3.30 0.53

Family and friend support 3.79 0.62

Subtotal 3.69 0.53

Burnout

  Physical burnout 3.64 0.65

Emotional burnout 2.62 0.67

Psychological burnout 2.58 0.59

Subtotal 2.92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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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근무강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p=.004), 근무기

관에 휴식공간이 있는 경우(p=.005)에서 그릿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릿을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세 이상일 경우(p=.018), 

기혼자인 경우(p=.026), 학력이 높을수록(p=.045), 근

무강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p=.007), 휴식공간이 있는 

경우(p=.001)에서 노력의 꾸준함이 높았다. 31세 이상

일 경우(p=.011),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p=.030), 기혼자인 경우(p=.031), 학력이 높을수록

(p=.007), 근무강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p=.026)에서 

관심의 지속성이 높았다.

3.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Table 3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학력이 높을수록(p=.030), 인

지하는 근무강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p<.001), 취미생

활이 있는 경우(p=.042)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사

회적 지지 역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학력이 높을수록(p=.050), 근무강도에 문제가 없는 경

우(p<.001), 취미생활이 있는 경우(p=.011)에서 상사의 

지지가 높았다. 동료의 지지는 근무강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p=.001)에서만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령이 25세 

이하인 경우(p=.006), 2년 미만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

우(p=.001)에서 가족 및 친구의 지지가 높았다.

Table 2. Gri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N(%)

Perseverance Passion Grit

MD±SD
t or F

(p-value)
MD±SD

t or F

(p-value)
MD±SD

t or F

(p-value)

Age

≤25 113(48.3) 3.30±0.41a 4.085 3.50±0.49a 4.570 3.42±0.47a 4.241

26-30 80(34.2) 3.21±0.44a (.018) 3.42±0.47a (.011) 3.34±0.45a (.016)

≥31 41(17.5) 3.45±0.47b 3.70±0.47b 3.60±0.46b

Working Career
(yrs)

<2 98(41.9) 3.28±0.40 0.982 3.54±0.47a,b 3.036 3.43±0.44 1.313

2-4 60(25.6) 3.26±0.43 (.402) 3.40±0.51a (.030) 3.38±0.48 (.271)

5-9 44(18.8) 3.27±0.51 3.44±0.48a 3.39±0.50

≥10 32(13.7) 3.41±0.45 3.69±0.50b 3.57±0.47

Marital Status
Single 186(79.5) 3.26±0.43 -2.235 3.47±0.49 -2.165 3.39±0.47 -2.510

Married 48(20.5) 3.42±0.45 (.026) 3.64±0.47 (.031) 3.58±0.43 (.013)

Education
Junior college 188(80.3) 3.26±0.43 -2.014 3.46±0.49 -2.727 3.39±0.46 -2.314

≥University 46(19.7) 3.41±0.45 (.045) 3.68±0.46 (.007) 3.57±0.47 (.022)

Monthly Income

(million won)

≤199 110(47.0) 3.27±0.40 1.285 3.47±0.50 0.683 3.39±0.45 1.054

200-249 77(32.9) 3.27±0.45 (.279) 3.55±0.50 (.506) 3.43±0.47 (.350)

≥250 47(20.1) 3.38±0.50 3.53±0.45 3.51±0.49

Working Condition

No preblem 65(27.8) 3.42±0.38b 5.041 3.63±0.43b 3.691 3.58±0.39b 5.729

Tolerable 116(49.6) 3.27±0.43a (.007) 3.49±0.52a,b (.026) 3.39±0.47a (.004)

Hard 53(22.6) 3.18±0.50a 3.39±0.46a 3.31±0.50a

Working Area

Seoul 60(25.6) 3.30±0.47 0.101 3.51±0.54 0.014 3.44±0.53 0.051

Gyeonggi 62(26.5) 3.27±0.46 (.904) 3.51±0.51 (.986) 3.41±0.49 (.094)

Jeonbuk 112(47.9) 3.30±0.41 3.50±0.45 3.43±0.41

Hobby
Yes 136(58.1) 3.33±0.43 1.694 3.54±0.48 1.226 3.47±0.45 1.745

No 98(41.9) 3.24±0.45 (.092) 3.46±0.50 (.221) 3.36±0.48 (.082)

Break area
Yes 170(72.6) 3.35±0.43 3.302 3.54±0.49 1.530 3.48±0.46 2.848

No 64(27.4) 3.14±0.43 (.001) 3.43±0.50 (.127) 3.29±0.45 (.005)

*by independent t-test or one way ANOVA(post-test Duncan(a<b)) test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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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cial suppor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Supervisor support Peer support Family & friend support Social support

MD±SD
t or F

(p-value)
MD±SD

t or F

(p-value)
MD±SD

t or F

(p-value)
MD±SD

t or F

(p-value)

Age

≤25 3.47±0.74 0.568 3.34±0.50 1.653 3.90±0.57b 5.263 3.73±0.50 1.922

26-30 3.50±0.77 (.568) 3.21±0.56 (.194) 3.62±0.63a (.006) 3.60±0.55 (.149)

≥31 3.62±0.89 3.35±0.54 3.83±0.66b 3.76±0.56

Working Career
(yrs)

<2 3.47±0.84 0.168 3.32±0.60 0.139 4.00±0.56b 5.327 3.74±0.54 .641

2-4 3.53±0.75 (.918) 3.29±0.51 (.936) 3.57±0.66a (.001) 3.62±0.55 (.590)

5-9 3.57±0.59 3.27±0.51 3.73±0.59a,b 3.68±0.49

≥10 3.50±0.89 3.27±0.50 3.79±0.63a,b 3.67±0.51

Marital Status
Single 3.51±0.78 -0.050 3.29±0.54 -0.626 3.79±0.63 -0.242 3.68±0.55 -0.447

Married 3.51±0.76 (.960) 3.34±0.49 (.532) 3.81±0.55 (.809) 3.72±0.47 (.655)

Education
Junior college 3.46±0.75 -1.971 3.27±0.53 -1.844 3.77±0.62 -1.168 3.65±0.53 -2.179

≥University 3.71±0.85 (.050) 3.42±0.50 (.067) 3.89±0.63 (.244) 3.84±0.51 (.030)

Monthly Income

(million won)

≤199 3.42±0.75 1.966 3.30±0.50 0.028 3.86±0.56 1.922 3.68±0.51 0.379

200-249 3.52±0.76 (.142) 3.31±0.59 (.972) 3.68±0.63 (.149) 3.66±0.56 (.685)

≥250 3.69±0.86 3.28±0.51 3.80±0.70 3.75±0.53

Working 
Condition

No preblem 3.88±0.62c 14.008 3.43±0.47b 7.597 3.84±0.57 0.360 3.88±0.49c 8.797

Tolerable 3.45±0.75b (<.001) 3.33±0.53b (.001) 3.78±0.67 (.698) 3.68±0.53b (<.001)

Hard 3.18±0.84a 3.07±0.52a 3.75±0.56 3.48±0.51a

Working Area

Seoul 3.51±0.86 0.010 3.32±0.60 1.706 3.71±0.70 0.687 3.67±0.63 0.349

Gyeonggi 3.52±0.86 (.990) 3.39±0.48 (.184) 3.83±0.62 (.504) 3.74±0.51 (.706)

Jeonbuk 3.50±0.69 3.24±0.51 3.81±0.57 3.67±0.49

Hobby
Yes 3.62±0.78 2.550 3.31±0.51 0.596 3.84±0.65 1.365 3.75±0.52 2.041

No 3.36±0.76 (.011) 3.27±0.55 (.552) 3.73±0.58 (.173) 3.61±0.53 (.042)

Break area
Yes 3.54±0.67 1.135 3.30±0.49 0.226 3.76±0.60 -1.075 3.69±0.48 0.185

No 3.41±1.00 (.257) 3.28±0.63 (.821) 3.86±0.67 (.283) 3.68±0.64 (.853)

*by independent t-test or one way ANOVA(post-test Duncan(a<b)) test at α=0.05 

3.4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소진

Table 4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소진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20세 중반의 연령인 경우(p=.001), 5-9

년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p=.002), 학력이 낮을수록

(p=.008), 급여가 적을수록(p<.001), 인지하는 근무강

도가 힘들수록(p<.001), 취미생활이 없는 경우

(p<.001), 근무기관에 휴식공간이 없는 경우(p<.001)에

서 소진이 높았다. 소진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p<.001), 2년 미만의 근무경

력이 있는 경우(p<.001), 미혼인 경우(p=.022), 학력이 

낮을수록(p=.022), 급여가 적을수록(p<.001), 근무강도

가 힘들수록(p<.001), 전북지역 근무자의 경우

(p=.018), 취미생활이 없는 경우(p<.001), 근무기관에 

휴식공간이 없는 경우(p<.001)에서 신체적 소진이 높

았다. 20세 중반의 연령인 경우(p=.001), 5-9년의 근

무경력이 있는 경우(p=.002), 학력이 낮을수록

(p=.009), 급여가 적을수록(p<.001), 근무강도가 힘들

수록(p<.001), 취미생활이 없는 경우(p<.001), 근무기

관에 휴식공간이 없는 경우(p=.003)에서 정서적 소진

이 높았다. 20세 중반의 연령인 경우(p=.041), 학력이 

낮을수록(p=.038), 급여가 적을수록(p=.017), 근무강도

가 힘들수록(p<.001), 취미생활이 없는 경우(p<.001), 

근무기관에 휴식공간이 없는 경우(p=.001)에서 정신적 

소진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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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able 5.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Grit

Model1 Model2 Model3

Variables β t p
Multicollinearity

β t p
Multicollinearity

β t p
Multicollinearity

Tolerance VIF Tolerance VIF Tolerance VIF

Genera l 
characte
ristics 

Marital 
Status 
(single)

.157 2.145 .033 .988 1.012 .159 2.351 .020 .994 1.006 .130 1.997 .047 .984 1.016

Working 
Condition (no 

preblem)
-.108 -2.539 .012 .939 1.065 -.064 -1.008 .314 .871 1.149 .064 .967 .335 .721 1.387

Break area 
(yes)

-.140 -2.074 .039 .943 1.061 -.176 -2.860 .005 .994 1.006 -.098 -1.691 .092 .935 1.070

Social support .336 6.510 <.001 .999 1.001 .239 4.543 <.001 .883 1.133

Burnout -.275 -5.538 <.001 .870 1.149

Constant 3.628 2.218 3.190

F 6.832*** 19.523*** 28.064***

R2 0.082 0.203 0.272

3.5 그릿의 영향요인

그릿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고,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모형은 공

차한계(tolerance)가 0.721~0.999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VIF)도 1.001~1.387로 다중공선성 문제

는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은 모형1은 8%, 모

형2는 20.3%, 모형3은 27.2%였고, 3개의 모형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만을 포함하는 모형1에서는 결혼상태(β=.157), 

근무강도(β=-.108), 휴식공간 여부(β=-.140)가 치과위

생사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6.832이었다.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2는 결혼상태(β=.159), 휴식공간 

여부(β=-.176), 사회적 지지(β=.336)가 그릿의 영향 요

Variables Classification

  Physical burnout Emotional burnout Psychological burnout Burnout

MD±SD
t or F

(p-value)
MD±SD

t or F

(p-value)
MD±SD

t or F

(p-value)
MD±SD

t or F

(p-value)

Age

≤25 3.79±0.60b 11.165 2.65±0.64b 7.115 2.59±0.61b 3.234 2.97±0.54b 7.521

26-30 3.63±0.67b (<.001) 2.75±0.72b (.001) 2.67±0.61b (.041) 2.99±0.60b (.001)

≥31 3.26±0.56a 2.28±0.57a 2.39±0.48a 2.61±0.46a

Working 
Career
(yrs)

<2 3.82±0.60b 7.149 2.67±0.65b 5.134 2.64±0.61 1.972 3.00±0.54b 5.017

2-4 3.58±0.57b (<.001) 2.58±0.68b (.002) 2.53±0.62 (.119) 2.86±0.56b (.002)

5-9 3.64±0.75b 2.83±0.65b 2.67±0.56 3.02±0.60b

≥10 3.25±0.59a 2.26±0.61a 2.39±0.52 2.60±0.49a

Marital Status
Single 3.69±0.65 2.300 2.65±0.69 1.561 2.61±0.63 1.265 2.95±0.58 1.900

Married 3.46±0.61 (.022) 2.49±0.60 (.120) 2.49±0.42 (.207) 2.78±0.47 (.059)

Education
Junior college 3.69±0.62 2.306 2.68±0.65 2.640 2.62±0.57 2.087 2.96±0.54 2.658

≥University 3.45±0.71 (.022) 2.39±0.73 (.009) 2.42±0.64 (.038) 2.72±0.63 (.008)

Monthly 

Income

(million won)

≤199 3.80±0.62b 11.801 2.79±0.63b 9.445 2.70±0.56b 4.170 3.06±0.53b 10.050

200-249 3.65±0.55b (<.001) 2.58±0.74b (<.001) 2.52±0.66a,b (.017) 2.88±0.58b (<.001)

≥250 3.28±0.70a 2.30±0.53a 2.43±0.51a 2.64±0.57a

Working 
Condition

No preblem 3.31±0.57a 27.422 2.27±0.53a 42.357 2.30±0.48a 33.426 2.60±0.44a 46.951

Tolerable 3.62±0.60b (<.001) 2.54±0.54b (<.001) 2.52±0.52b (<.001) 2.86±0.47b (<.001)

Hard 4.11±0.57c 3.23±0.70c 3.07±0.57c 3.44±0.55c

Working Area

Seoul 3.48±0.75a 3.0748 2.56±0.79 1.055 2.53±0.67 0.580 2.82±0.67 1.615

Gyeonggi, Incheon 3.63±0.58a,b (.018) 2.56±0.63 (.350) 2.57±0.58 (.561) 2.88±0.51 (.201)

Jeonbuk 3.74±0.61b 2.69±0.62 2.63±0.56 2.98±0.53

Hobby
Yes 3.52±0.63 -3.709 2.47±0.61 -4.072 2.47±0.54 -3.619 2.78±0.52 -4.322

No 3.82±0.62 (<.001) 2.82±0.70 (<.001) 2.75±0.62 (<.001) 3.10±0.58 (<.001)

Break area
Yes 3.55±0.65 -3.566 2.54±0.59 -3.027 2.50±0.51 -3.492 2.83±0.51 -3.780

No 3.88±0.57 (<.001) 2.83±0.81 (.003) 2.80±0.73 (.001) 3.14±0.64 (<.001)

*by independent t-test or one way ANOVA(post-test Duncan(a<b<c)) test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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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19.523이

었다. 소진을 포함한 모형3은 결혼상태(β=.130), 사회

적 지지(β=.239), 소진(β=.-.275)이 그릿의 영향 요인

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28.064였다. 

요약하면, 결혼상태가 기혼자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

을수록, 소진이 낮을수록 그릿이 높았다. 

4. 논의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그릿, 사회적 지지, 소진에 

대해 살펴보고, 그릿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그릿, 사회적 지지, 소진의 일반

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그릿의 평균은 3.23점으

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17]에서 3.11

점으로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할 때 본 결과 연구와 유사

하여 보건계열 종사자의 그릿 수준은 보통 정도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릿 수준이 보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표

를 향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오랜시간 인내하고 노력

하는 꾸준함이 치과위생사들에게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릿을 하위요인으로 구분하

여 살펴본 결과, 인내에 해당되는 노력의 꾸준함은 

3.29점이었고, 열정에 해당하는 관심의 지속성이 3.51

점으로 관심의 지속성이 좀 더 높았다. 간호사 대상의 

선행연구[12,17]의 경우 관심의 지속성 보다 노력의 꾸

준함이 더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직

종에 따른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며 치과

위생사와 간호사들의 그릿 정도는 유사하지만, 치과위

생사들은 열정이 더 높은 반면에, 간호사들은 인내가 

더 높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 대상 

그릿과 관련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추후 반복연구를 통

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3.69점이었고, 하위요인은 동료의 지

지 3.30점, 상사의 지지 3.51점, 가족 및 친구의 지지 

3.7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2,25]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3.78점과 3.63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

사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간호사들의 업무와 관련되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긴장의 대처방안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9]. 이러한 이유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직종 중 하나[26]인 치과위

생사들에게도 사회적 지지는 직업을 계속적으로 건강

하게 유지하기 위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의 인간관계에도 관심을 기

울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직장내 상사와 동료

간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치과위생사들은 가족 및 친구의 지지가 가장 

높았으며, 기혼 간호사 대상의 연구[27]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소진은 2.92점이었고, 하위요인의 신체적 소진 3.64

점, 정서적 소진 2.62점, 정신적 소진 2.58점으로 신체

적 소진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측정도

구[28]를 사용한 치과위생사의 소진의 정도는 유사하였

지만, 간호사의 소진[17]은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높았다. 

소진의 정도는 직종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근

무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소진은 직

종에 상관없이 근무 의욕을 떨어뜨려 의료서비스의 질

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들의 소진을 감

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세 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릿은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일 경

우, 학력이 높을수록, 근무강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근

무처에 휴식공간이 있는 경우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간호사 대상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연령이 높을수

록[12], 학력이 높을수록[7] 그릿이 높다고 하여 본 연

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나 성취감 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그릿

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므로 개인적인 발전과 더 나아가 조직 성과를 향상시키

기 위해 학위 취득을 장려[17]하는 것도 그릿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학력이 높을수록, 근무강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취미생활이 있는 경우에서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선행연구[28]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에 따

른사회적 지지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의 경우 충정도 지역에 

국한된 조사였지만, 본 연구는 서울, 인천,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로 지역에 따른 차이 때문에 나타

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 역

시 비교할 연구가 많지 않아 추가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진은 연령이 20대 후반인 경우, 5-9년의 근무경력

이 있는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급여가 적을수록, 근무

강도가 힘들수록, 취미생활이 없는 경우, 근무기관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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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공간이 없는 경우에서 높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소진이 높았고[28], 61명의 치과위

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9]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과 대상자의 수 그리고 측정도구의 차이 때문에 연

구마다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적은 보수는 소진을 경험

하게 한다는 연구[30]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소진

은 다른 요인과도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다

양한 변수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수의 연구에

서 연령은 소진과 관련성이 있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소진을 경험한다고 하였다[31]. 그러한 이유로 소

진을 줄일 수 있는 연령별에 따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그릿의 영향 요인은 결혼상태(β=.130), 사회적 

지지(β=.239), 소진(β=.-.27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계적으로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 함에 따라 모형

의 설명력은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비교적 낮은 설

명력이였고, 선행연구[17]도 낮았다. 이는 그릿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한 결과라고 추

론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은 소진이었다. 치과위생사 그릿 관련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지만, 간호사 대상의 연구

[17]에서도 소진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릿은 실패나 어려움 등

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릿이 높을수록 소진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32]. 또

한 그릿이 높은 사람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

로 목표를 향하여 정진함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고 

그릿을 향상시켜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다[9]. 보건계열 

종사자의 소진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5]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

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가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은 지지자들을 

통한 자극과 격려 등이 있을 때 증진된다고 하여[33],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은 간호사들의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전문적 성

장에 기여한다고 하였다[34]. 직종은 다르지만 사회적 

지지와 그릿이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12]를 토대로 치과위생사들의 사회적 지지와 

그릿이 높을수록 치과위생사 직종을 전문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함께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끼리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직장 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

록 노력한다면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

로 그릿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릿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요인은 일반적 특성 중 

결혼상태였다.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

성원들 간에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그릿의 의

미와도 유사하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로 유추할 수 있

다. 하지만 결혼이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연구를 찾지 

못해,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를 종합해볼 때, 치과위생사의 그릿을 위한 중재

전략으로 소진과 사회적 지지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게 

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슬

럼프가 있더라도 치과위생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그릿의 향상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일을 찾는 것이 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을 결정하고 계속 진행할 때 흥미가 열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33]. 또한 그릿은 세계화 시대에 학력

을 넘어 인적자원에게 꼭 필요한 개념으로 교육의 목적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35]. 그러한 이유

로 미래에 치과위생사가 될 학생들에게 그릿과 직업적

인 신념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지도한다면 

그릿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로 치과위생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가 시도된 적이 없어 연구 결과의 정확한 

비교는 어려웠기 때문에 반복 연구와 확장성 있는 연구

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치과위

생사 직종에 적합한 그릿과 관련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자의 표본을 임의표본으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

에 이용한 독립변수 외에 변수들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

문에 또 다른 변수들에 의해 그릿이 영향을 받을 수 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후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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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광범위하게 표본을 추출하고, 그릿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그릿의 영향 요인을 확인한 첫 연구로써 사회적 지지와 

소진 그리고 결혼상태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하

였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확보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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